
타이어3사, 내수가격 폭리 지나치다!
고무가격 60% 폭락에 타이어 7% 내려 … 시장지배력 이용 수익 제고

타이어는 고무 가격 급락에도 가격 하락폭이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타이어를 만드는 주요 원재료인 고무 가격은 최근 3년간 60% 가까이 폭락했으나 국내 타이어 메이저인 한

국타이어, 금호타이어, 넥센타이어 3사는 타이어 가격을 6.8% 내리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 시장 지배력을 가

격 유지에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

천연고무와 합성고무가 타이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.7%로 천연고무는 2014년 평균 매입가격이

2011년에 비해 58.6% 폭락했고 합성고무 역시 33.3% 떨어졌다.

그러나 한국, 금호, 넥센 등 3사의 타이어 공급가격은 평균 6.3% 내리는데 그쳐 2011년 원재료 가격이 36%

급등했을 때 타이어 가격을 16.9% 올린 것과 대조됐다.

실제 2011년 61%에 달했던 3사의 재료코스트 부담률은 2014년 45%까지 떨어진 반면 영업이익률은 8.8%에

서 10.9%로 상승해 원재료가격 하락분까지 마진으로 흡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

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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